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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장 창 규 박 명 숙   박 현 숙  

8시 미사 윤 정 애  김 영 진  김 정 옥  박 영 서 

11시 미사  최 혜 숙  최 윤 승  이 성 희  추 영 철  

6시 미사  이 승 룡  선 다 형  신 은 혜  선 다 형  송지연•강병인•이미첼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337번 미사 시작 

예물준비성가 
  

218번 
510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주님께 올리는 기도  

영성체성가  
 

158번 
163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2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19년 7월 21일 

 연중 15주일로 내일은 중복이고 그다음 날 화요일

은 대서입니다. 태양의 열기가 극에 달해 가히 폭염이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날씨입니다. 중복과 대서에는 

계곡으로 피서를 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농부들도 낮

에는 일손을 놓고 마을 정자 그늘에서 피로를 피는 때

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뙤약볕이 곡식과 과일을 무르

익게 하고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약속하니 마음도 한

결 평화로울 것입니다.  
 
 도시 생활은 농촌 생활과 달리 사계절 기계적으로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며 일을 하니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쉬는 주말에는 가족이

나 친구들과 시원한 공원이라도 가서 한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씨실과 날실로 옷감을 짜듯 일과 쉼은 서로 교차하

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일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면, 쉼을 우리가 일의 무게를 덜어주어 삶

의 여유를 줍니다.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쉼 또한 그렇습니다. 
일과 쉼은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일과 쉼 모두 우리 

삶에서 육체적 정신적 가치를 충족 시켜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은 단순히 일의 멈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쉼은 일의 멈춤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
래서 쉼을 죄악시 취급하기도 하고, 쉼을 게으름의 증

거로 보기도 합니다. 쉼이 필요한 사람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큰 병에 걸리기도 합

니다.  
 
 우리는 일할때 그 결과에 대한 목표와 기대가 있습

니다. 그 목표와 기대를 충족했을 때 성취감을 느낍니

다. 노고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성취감에 

취해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리거나 쉬지 않고 일

을 합니다. 더 큰 성취감을 위해…우리는 이것을 일 

중독자 (Workaholic)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네 쉼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기대도 없

습니다. 우리네 쉼은 멈춤이기 때문입니다. 혹 그렇지 

않으면 우리네 쉼은 또 다른 일의 연장일 때가 많습니

다. 
 
 바로 쉼과 여행이 혼돈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휴

가 때에 여행을 갑니다. 더 많은 곳을 보기 위해 계획

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

을 떠나자마자 곧 그 여행은 쉼이 아니라 쉼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일임을 알게 됩니다. 여행은 일상생활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보고 다른 문화를 접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자연 속에서 또는 새로운 도시 속에서 다른 세상을 접

하면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이며 이를 통해 스스

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일과 쉼이 공존하는 순례의 삶입니다.  
 
 결국 어느 선지자의 말처럼 여행은 떠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처럼 처음 떠났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듯이 여행은 자신으로 돌아오는 순례입니다.  
우리는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넘어졌기에 할 수 없이 

가는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

입니다. 쉼은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입니다. 쉼은 자신의 발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

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쉼은 일과 함께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느님

은 태초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인 

칠 일째에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고 가족

과 함께하고 자신과 함께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복음은 이런 의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

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합니

다.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타는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

를 하느라 부엌에서 바쁜 시간을 갖습니다. 도와줄 사

람이 필요로 하지만 도와줄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

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야속합니다.  
 
 결국 마르타는 예수님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주

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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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

오.” (루카 10:40)  
 
 우리 일상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보

편적인 불평입니다.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문제를 

해결하지?” “왜 나만 용서하지?” “왜 나만 손해 보지?” 
“왜 나만 고통을 받아야 하지?” 등등 이에 반에 “재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재가 도와주면 훨씬 쉬울 텐

데…….” 
 
 우리는 일의 거룩함과 쉼의 거룩함을 잊고 살아갑니

다. 일은 고난이고 쉼은 게으름입니다. 일은 고통의 원

천이고 쉼은 이기적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마르타에게 마리아는 이기적인 동생입니다. 오
늘 마르타에게 예수님은 무책임한 어른입니다. 예수님

과 마리아가 야속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님 대

접을 준비하던 마르타는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잊었습니다.  
 
 반가운 손님을 대접하는 기쁨은 이제 고통과 야속함

으로 가득 찬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불행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바쁘게 일하는 

데 왜 너는 쉬고 있지?”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41)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42)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

합니다. 마리아의 쉼은 바로 말씀 안에서 삶을 준비하

는 시간입니다. 그 준비의 중심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

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

씀은 화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위로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삶의 원천입니

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택했습니다. 이 

거룩한 쉼은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쉼이 아니라 내

일을 준비하는 희망이 가득한 쉼입니다.  
 
 일이 단순히 삶의 무게가 아니라 거룩한 것처럼 쉼 

또한 게으름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쉼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처럼 

우리의 쉼도 경청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의 말을 들어주고,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면서 시작합니다. 쉼은 자

신을 발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시

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쉼은 자신 안으로의 여행 같습니다. 일을 마

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여행입니다. 자신 

안에 위로받지 못한 섭섭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

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염려와 걱정보다는 내일의 새로운 시작에 희망

을 품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매시간 매초가 거룩합니다. 하느님

께서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감탄한 존재의 삶입니

다. 하느님은 당신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

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삶의 

거룩함은 나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시

작합니다. 삶의 거룩함은 내 주변의 모든 이를 거룩

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는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 존재 그 자체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봐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는 결국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설렘과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습니다. 마르타의 

선택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에게 불만을 

느끼었습니다. 마르타의 선택도 소중하고 거룩하지

만, 마리아를 보고 비교하면서 그 거룩함을 잃고 기

쁨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일은 더이상 거룩함이 아

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은 기쁨이 아니라 고

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극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과 쉼은 모두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의 신비입니다.  
 
 오늘 폭염이 우리에게 쉬어갈 이유를 줍니다. 오늘

의 폭염은 족구 대회도 연기하게 할 정도로 뜨겁습니

다. 오늘은 쉼의 몫을 선택하고 내일 열정적인 일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영원히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섬기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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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세례 

미사  |  Mass 

음악피정 

가족 사진촬영 및 음식 판매 
기간 : 7월 21일(오늘), 7월 28일(일)    
장소 : 성당 친교실  

주최 : 하상회  

요셉회 효도관광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한  

행사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혼인교리 강좌 안내 

주차금지 

이종철 베난시오 신부님 음악피정  

유아 세례 부모교육 

7월 27일(토)  8 p.m.   토마스 교육관   

7월과 8월의 경로의 날 행사는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8월 4일(일)  1:30 p.m.   성전  

제4차 남성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 

첫금요일 종일 성체현시와 조배  

본당 신부님배 족구대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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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반 |  Religious Education 

기념사진 찾아가기 

케루빔 어린이 성가대 여름방학  

로고스 성가대 여름방학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기도 

연령회 월례회  

 

울뜨레야 월례회  

베드로회 전직 회장단 및 회원 모임  

 

제24차 이냐시오 영성 4박 5일 침묵피정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나회 새임원 명단   

회장  우정연 안나 부회장 성광자 글라라 

총무  김홍자 로사 회계 김순회 세실리아 

봉사부 윤순옥 안나   

감사  고낙운 말따 감사 신갑순 골롬바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꼬미시움 평의회  

꾸리아 평의회  

 

 

사목회의 및 단체장 합동 피정   

 



알 림 알 림 

성당 주차시 주의사항 

 • 성당 앞 거리  

성당 앞은 타고 내리는 분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주차를 삼가주시고 타고 내리는 분들에게 양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입구  

주차시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입구는 피해주시

고 성당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해주십시오.    

 • 주일 미사 때 이중  주차 

8 a.m. & 11 a.m. 미사 때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은 

열쇠를 차에 두고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꼭 적어두고 가십시오. 
 

 • 성당과 정 토 마스  교 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공동체 소식 | ANNOUNCEMENTS                                                                                                  2019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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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기도 100만단   

7월 7일(일) - 7월 13일(토) 21,988단 

누적 봉헌 단수 총 659,086단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모집 

봉사위원 모집  
새롭게 생활상담소에서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봉사위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임칠성 라파엘 (718) 578-8584 

생활 상담소 
7월 28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김현우, 박재환, 황혜성, 임상규 

 

  

  

반모임  

생활 상담소  

요셉회 월례회  

요셉회 성당 주변 청소  

단체별 회의 및 알림 

Whitestone 구역 1반 

7월 23일(화)  5 p.m.  김원주 루시아 Home   
5-04 115 St. #C, College Point, NY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Bayside 구역 4반 

7월 28일(일)  6 p.m.  김용철 요한 바오로 Home   
64-52 Cloverdale Blvd. Bayside, NY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Flushing 2구역 1반 

7월 21일(오늘)  11 a.m.  서 스텔라 Home   
35-20 Union St. Flushing, NY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7월 21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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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부동산  

718-666-5751 

센츄리 홈즈 
부동산  

후러싱, 롱아일랜드 
주택, 콘도, 렌트 

박난기 (캐서린)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노던 골프 

그립 교환, 클럽 수선 

718-353-9800 
156-44 Northern Blvd.  

(H Mart Mall)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중고차 전문·전차종 리스 및 판매 
100대 이상 차량 보유·90일 워런티 

Finance Available·Any Condition Car 구입  

(718) 791-0884 크리스티나 

Www.yesnewyork.com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201-242-0505 (NY) 
세실리아  

Free Delivery 
(718) 358-3800 

제일  
  

 
(718) 

404-5252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유니온 약국 
718-961-6010 
무료처방 픽업/배달 

박병수 레오 

약사 신인순 레오니아 
36-32 union St.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합니다.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 마테오  

(718) 913-9736 

골 프 클 럽 
골 프 의 류 
액 세 사 리 

(718) 224-4444 
221-02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변 호 사 

718-229-8080 
201-363-0202 

입시 전문  
사립고, 특목고 입시  

ISEE, SSAT, SHSAT 
대학 입시   

SAT, SAT II, AP 
209-35 노던 #201 

646-975-0573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원장 박노태 요셉 

718-888-1522 

초롱 컴퓨터 
강석구 그레고리오 

(718)353-0911 
40-13 159th St. Suite B  

 

임 보 석 

공보석 
고급셋팅 

주인이 직접 세공 

(718) 762-6900 
39-10 Union 플러싱 

대원 한방 통증 병원  
코골이. 축농증 / 안구건조증.안구질환 

비염. 무호흡증 / 녹내장. 백내장. 비문증 

아토피. 건선. 각종 피부병 / 손발저림. 어깨 무릎 통증 

메디케어. 직장보험 취급 / 물리치료. 침. 한약 처방 
163-15 Northern Blvd. 1층  

(718) 321-0120 원장 안 토마스  

 
KCS 공공보건부 

718-791-2197 
718-886-4126 

 

효안 한의원  

(718) 353-6702 
(718) 600-5416 
142-11 38 Ave.  

Flushing, NY 11354 



Sunday Parking  of Your Vehicle in Church 
Parking Lot 
 
• In Front of Church building on Parsons 
Blvd. 
Many parishioners are getting off or are picked up on 
Parsons Blvd before mass times. Please be careful 
while you’re driving by and do not double park. 
• No Parking in the Entrance of Parking Lot 
Please do not park on the “no parking” sites.  
• Double Parking in Parking Lot during Mass 
At 8 a.m. & 11 a.m. mass, please leave either your car 
key or your mobile number so that we can move vehi-
cles quickly and smoothly as possible.  
• Between Church building and Education 
Center  
Please drive slowly while you are entering parking 
space between education center and church. There are 
many children and parishioners passing by.   

Sunday School  

Announcements  3rd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July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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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ity means receiving guests generously: my 
house is your house! Abraham and Sarah, the parents 
of us all, received the Lord and get a wonderful re-
sponse: “You will have now a son.” Sarah laughs but 
then produces Isaac. Mary and Martha receive Jesus. 
Like Mary and Martha, we bask quietly in God’s pres-
ence, and despite concern, should avoid over-fussiness 
in our worship God’s presence, and despite concern, 
should avoid over-fussiness in our worship. When we 
open ourselves to God, we share hospitality and the 
gift of God’s Son.  

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659,086 decades. 

Vacation for Cherubim and Logos Choirs 
Time: until Sep. 1st (Sun) 
There will be no choir for the 9:30 and 12:30 masses 
because they will be on break for the summer. Practice 
dates will be announced in August. 
The congregation is strongly encouraged to sing the 
Opening and Closing songs during mass. 

Marriage Pre Cana 
Dates : July 27th (Sat)  
    Oct. 26th (Sat)    
Time : 1 p.m.  
Place :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Questions : Church office (718) 321-7676 

Registration for August 4th Infant Baptism  
Time: After 12:30 p.m. mass. (approximately 1:30pm) 
Needed : Child’s birth certificate  
Please come 15 minutes before the end of mass and 
wait near the lobby or the church office 

Children’s Mass During the Summer 
There is still 12:30 p.m. while Sunday school is out. 

Family Photograph Day 
When: July 21st (Today), and 28th (Sun) 
Place: Church Basement.  
Photo Shooting Time : 9 a.m. - 1 p.m.   
This is fundraising for St. Joseph’s Society Filial Tour.  

Summer School— No Parking in the church 
parking lot on Thursdays 
 
Time: July 11th to August 15th between 12pm-1 pm 
Dates : July 11th - July 18th—July 25th - Aug. 1st - 
Aug. 8th - Aug. 15th  
  
Please park the near the church exit or credit union 
during this time. The summer school will be using the 
parking lot for summer activities and we do not want 
them to get hurt.  

Recruitment of Sunday School Teachers 
Please help us make a difference in our student’s live!  
Who : Confirmed, high school graduates 
Contact : Elementary - Michelle Park (646) 369-9819 
               JHS/High School - John Han (646) 853-0665  

Infant Baptism Parents Education Class  
for Aug. 4th baptisms 
Time and Date : 8pm on July 27th (Sat)  
Place : Education center   
Mandatory class for all parents of infants to be bap-
t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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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Service with A Smile 

< Six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July 21, 2019 

 Hospita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irtue throughout the Middle East. Nothing is more im-
portant than serving a guest. Of course, while food and refreshments are essential, the spirit in which 
these are offered make all the difference. If you make the guests feel like they are a burden to you, 
clearly they will not enjoy whatever you offer them. The attitude should be it is an honor to serve oth-
ers.  
 
 The first reading is about an encounter between Abraham and three unexpected and unknown guests. 
He welcomes them 
into his home and allows them 
to wash their feet after their long journey. He orders his servant to prepare meat while Sarah bakes 
bread. Unbeknownst to Abraham and Sarah, these visitors are in fact angels in disguise. For their 
warm hospitality, Abraham and Sarah receive a reward: the promise of a son. 
 
 Martha had the burden of hospitality and she resented that her sister Mary left all the duties to sit at 
Jesus’ feet and listen to his teaching.  Martha’s resentment soured whatever food or drink she offered. 
Jesus gently chides her. For him, there’s no such thing as a woman’s place being in the kitchen. Mary 
chose the better part: discipleship. If Mary really wants to be a faithful disciple, she should do her du-
ties of hospitality with a grateful and sincere smile, happy that her guest isn’t an angel, but Jesus him-
self.  

                        

 That the sacred liturgy may enrich the personal prayer of those assembled for worship.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leaders of our nation will give glory to God by using their talents to serve us. We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dying, either physically or emotionally, will look to Christ in their sufferings. We pray to the 

Lord. ◎ 
 
 That, like Mary of Bethany, we will listen to Christ in times of silent reflection.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dead may live forever in the presence of the Lord.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6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21, 2019 (Year C)  No. 2430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Genesis 
   Senesis 18:1-10a (108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lossians   
   Colossians 1:24-28 
Communion Antiphon 
   The Lord, the gracious, the merciful,  
   has made a memorial of his wonders;  
   he gives food to those who fear him.  

 

9:30 A.M. MASS 

Opening          God Has Chosen Me 379 
Breaking Bread Communion Be Sill, My Soul 687 

Breaking Bread 

Offering 629 
Breaking Bread Closing 376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God Has Chosen Me 379 
Breaking Bread Communion Be Sill, My Soul 687 

Breaking Bread 

Offering 629 
Breaking Bread Closing 376 

Breaking Bread 

 

Jayson Choi Cristine An Andrew Oh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Mary has chosen the better part  
and it will not be taken from her  


